
유엔의 지속적인 러시아 규탄 결의안

 유엔(UN)은 지난 3월 2일 긴급 특별총회

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

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41개국이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고, 당사국인 러시아를 포함

해 북한,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레아는 

반대했다. 중국, 인도, 이란, 이라크, 파키스

탄 등 35개국은 기권했다.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전쟁 상황이 지속되자 유엔은 지난 3월 24

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특별총회에서 러

시아에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

하고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

과시켰다. 동 결의안은 찬성 140표, 반대 5

표, 기권 38표로 채택되었는데, 반대국가는 

3월 2일 결의안과 동일하며, 중국은 다시 

한번 기권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 전쟁의 기

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反러시아 

물결이 일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하여 다

수의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 및 금융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 또

한 줄줄이 철수를 발표했다. 앞서 언급한 

유엔뿐만 아니라 WTO에서도 러시아를 규

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러시아

는 디폴트 위기라고까지 평가받았으나 가스

구매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

겠다고 발표하는 등 이에 영향을 받는 세계 

원자재시장, 외환시장 등은 하루하루 새로

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전쟁은 쉽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4월 4일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났고 7

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

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회원국 193개국 중 

175개국이 투표에 참여, 찬성표 93개국, 

기권표 58개국, 반대표 24개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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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표는 제외되므로 유효표 중 이사국 자

격 정지 가결인 3분의 2가 넘는 찬성표를 

모은 것이나, 사실상 기권표와 반대표를 모

두 합하면 전체 투표국가의 46%에 달한

다.

자료: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표결 결과. UN 
Photo/Manuel Elías 
(https://news.un.org/en/story/2022/04/1115782)

투표 결과에 新냉전 구도 숨어 있어

 우리는 유엔의 결의안에 기권한 국가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인륜적인 전쟁 상황

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밝히

지 않거나, 혹은 밝히지 못하는 이유에 新
냉전 구도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UN 
안전보장이사
회 결의안

(2022.2.25.)

UN 총회 1차  
결의안

(2022.3.2.)
UN 총회 2차 

결의안
(2022.3.24.)

UN 
인권이사회 
자격 관련

(2022.4.7.)
총국가 15개국 193개국 193개국 193개국
투표국 15개국 181개국 183개국 175개국
찬성 11개국 141개국 140개국 93개국

반대 1개국
(러시아)

5개국
(러시아, 북한, 에리트레아, 

시리아, 벨라루스)

24개국
(중국, 이란 

등)

기권
3개국

(중국, 인도, 
UAE)

35개국
(중국, 인도, 이란 

등)

38개국
(중국,인도,이란 

등)

58개국
(인도, UAE 

등)
자료: UN News(news.un.org/en).

 제시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과 

인도는 대러시아 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

해왔다. 인도는 전쟁 이전보다 러시아의 원

유를 더 많이 수입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국경 영토분쟁이 장기적인 이슈로, 러시아

산 무기 의존도가 높아 대러 제재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와의 무역을 지속, 확대

하고 있으며, 개도국 피해를 이유로 러시아 

제재 철회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 등 현 상황에서 러시아 제재를 약화하

거나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일종의 러시아

와의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 국가들에 우

려와 경고를 표하고 있다. 

 위 표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사

항이 있다면, 러시아에 대한 유엔의 결의안

에 반대 혹은 기권하는 국가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 표결 전 러시아가 유

엔 회원국에 반대를 종용하는 등 압박을 보

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본

다면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자국의 이익

과 결부되어있는 국가들이 반대 혹은 기권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95개 유엔 회원

국 중 82개 국가(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

회 자격 관련 투표에 기권 혹은 반대한 국

가)는 무려 42%의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 

권역별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신냉전 구도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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